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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소극적 • 통제적 • 억압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 

식과 달리 과르디니는 극기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이 자아완성을 이루기 위 

하여 자신의 중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과르디니 

의 견해는 교육 실천에서 극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가치 

로 받아들이게 한다.

과르디니는 교육을 자아형성 및 자아생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이라고 하면 

서도 피교육자의 자기연마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 

다고 주장할 만큼 자아형성과 자아생성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극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극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심에 두지 

않고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창조주의 모상을 닮아 가는 과정에 작용한다. 그런 

데 이러한 자아형성은 자아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며，자아생성은 자기훈 

련 및 명상과 극기하는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때 극기는 자아생성의 과정 

에서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과르디니의 극기는 교육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자아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이바지한다.

핵심주제어: 충동, 극기，자기훈련, 명상, 자아형성, 자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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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극 기 (克匕，Askese)”라는 용어는 현대를 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리 좋 

은 의미로 들리지는 않 는 다 . 대다수 사람들은 극기와 관련하여 “세상에 대한 가 

차 없는 저주，삶에 대한 부 정 ，인간 삶의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마저도 포기해 

야 하는 자아 학 대 ”니를 생각하게 된 다 . 봐이채커 (C.F. WeizScker>는 오늘날의 

문 화 를 ，경제적인 욕망이 인정되고 충족된다는 점에서 소 비 적 이 며 ，구조적인 측 

면에서는 욕망의 창출에 따라 시장이 커지고 생산력이 확 대 되 며 , 기술지상주의 

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이라고 그 특징을 말 한다. 그가 보기에 이 러한 현대 문 

화는 ‘의식적인 반 극 기 주 의 ’이다.2>

현대의 소비적이고 자본주의적 문화 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위협받고 소외되고 수단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대 문화 속에서의 인간 

성 상실의 문제를 우 려 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극 기 ’를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인격은 어느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수단화될 수 

없는 고귀하고 독자적인 존재 가치이다. 인간은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서 사 물 ，생명체, 타인들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가치를 가진다. 고립화와 

이기주의가 만연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간은 타인과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참다운 자기실현을 이루어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극 기 ’가 필 요 하 다 .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극기는 종래에 극기와 관련하여 강조 

되었던 것과 그 성격이 다 르 다 . 종래에 극기는 ‘삶의 단련’，즉 ‘가능한 한 모든 

감각적 요구를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충동’이나 ‘인간의 제어할 수 없는 욕 구 ’를 

다스려야 할 과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극기에 대해 이와는 다른 관점이 있다.

예컨대 요하임 보 다 머 (Joachim Bodamer)는 철학적 문화비평과 철학적 인간 

학의 맥락에서 극기의 옹호론자 중의 하 나 이 다 . 그는 마르틴 하 이 데 거 ( M. 

Heidegger), 오르테아 이 가세(ᄋrtea y Gasset), 헨드릭 드 맨(Hendrik de Man) 

이나 아놀드 겔렌(A. Gehlen) 등을 거론하면서 철저한 기슐비평과 문명비판의 

토대 위에서 기술세계의 위험에 대항하는 치유방법으로서 극기를 강조한다.3) 

보다머가 보기에 타인으로부터 수단화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은 무엇보 

다도 자아의 손실과 대중 화 이 다 . 이러한 맥락에서 그에게 있어서 극 기란，인간 

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중사회의 지속적인 적응압력에서 빠져 나

1) R. Haubenthaler, Askese und Freiheit bei Romano Guardini, (Paderbom ： Schoningh, 

1995), s.25 참조.

2) Loc. cit.

3) Ibid.,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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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하고,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개별체로 다시 만드는 행위이 

다. 이러한 보다머의 극기 개념은 ‘억제’ 측면에서 규정되어 온 종래의 극기 개 

념과는 다르다. 즉 그는 극기의 성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이 자신 

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행위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4)

과르디니5}는 일찍이 1920년부터 현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극 

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가이다 . 과르디니는 현대문명에 둘러싸인 인간이 자 

신을 상실해 가는 행위의 실체를 현상적으로 파악해 내어，참된 인격적 존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 

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극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극기에 대 

한 과르디니 사상은 “코모호수가의 편지”(1924), “자아형성을 위한 서간”(1921), 

“교육학의 기초”(1928), “정신적 훈련”(1930)，“불완전한 인간과 힘”(1955)，“위업 

과 위험으로서의 문화” (1957), “미덕”(1963) 등의 저서에서 파악될 수 있다.

과르디니는 오늘날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물질문명에 대한 

낙관적 진보 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인류가 어떤 삶과 역사를 만들 

어가고 추구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인간이 

기술 문명을 발달시켜 지배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이 시대의 기술 문명으로부터의 도피를 주장

4) Loc. cit.

5) ‘그리스도교적 실존’ 을 대표하는 과르디니(Romano Guardini, 1885-1968)는 1885 

년 이탈리아 베로나 (Verona) 에서 태어나 1886년 그의 부모와 함께 독일 마인쯔 

(Mainz)시로 이사하였다. 튀빙겐(Tiibingen), 뮌헨(Miinchen)，프라이부록(Freiburg) 대 

학에서 화학，국민경제학，신학 공부를 한 후 1910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1922년 독일 

본(Bonn) 대학에서 대학교수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1923년 베를린(Berlin) 대학에서 ’종 

교철학‘ 및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1939년 히틀러(Hitler) 치하 

에서 강제 퇴직당하였다. 2차대전 후 1949년까지 튀빙겐 대학에서, 그후 1962년까지 뮌 

헨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교육학, 종교철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백 여권 

이 넘는 저서를 남겼으며, 대학교수와 문인으로서 20세기 독일 가톨릭의 정신적 프로 

필을 결정적으로 각인하였으며, 1차대전 후 탈선한 세대와 2차대전 후 상처받고 방황 

하는 세대를 위해 삶의 방향을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과르디니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일의 하나는 로텐펠스성에서 행한 청소년 운동 

(1920-1939)이다. 때로는 글로，때로는 강연을 통해 과르디니는 가톨릭 청소년들과 지 

성인들이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쇄신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자극을 주었다. 참조 : 김융 

자， 「과르디니」，연세대학교 교육철학 연구회 편， 『위대한 교육사상가들V 』, 서울: 

교육과학사, 2002, 207-219쪽. 정달용, 「Romano Guardini의 “그리스도교 세계관”」, 신부 

김영환 총장 화갑기념 논총 간행위원회，『김영환 총장 화갑기념 논총』, 대구: 효성여자대학 

교 출판부, 1990’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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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 이룩한 기술 문명에 대한 새로운 안목 

과 각성，그리고 책임 있는 숙고와 선택 행위를 요청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를 권고한다. 즉 그는 깊은 정신력, 통일된 내면의 힘，진정한 

자유와 창의력 등으로 무장된 새 인간들의 세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극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과르디니는 인간을 자연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측면의 충족만으로는 참다운 자아실현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 모 

습은 정신과 인식과 자유와 독자적인 힘에 의해 지탱된다고 여긴다. 그의 극기 

에 대한 개념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규정된다. 즉 ‘극기’는 현대 사회에서 인 

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필요한 것 

이다. 그의 ‘극기’ 개념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즉 싫어하는 어떤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선의 실현이란 동기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과르디니 

의 ‘극기’ 개념을 그의 사상을 통해서 탐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이 글에 서는 과르디 니의 여 러 저서 에 소개된 극기 관련 사상을 고찰하고，이 

러한 사상에 함의된 극기의 의미를 검토해 본다.

II. 과르디니 사상에 제시된 극기론

극기 에 대 한 과르디 니의 진술은 체 계 화하기 가 쉽 지 않다. 왜 냐하면 극기 에 대 

한 그의 언급은 여러 저술을 통해 상이한 맥락들 속에서 다양하게 진술되고 있 

기 때문이다. 대체로 볼 때, 여러 저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극기에 관한 그의 

생각은 인간학적 및 교육학적 측면과 명상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1. 인간학적 측면에서의 극기

과르디니는 겔렌(Ar. Gehlen)이 ‘본능에로의 환원(Instinktreduktion)’ 혹은 ‘인 

간 본능의 유연성’이라고 명명한 인간학적 기초 현상에 주로 의지하여 극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하나의 결핍존재(缺乏存在)이다” 인간은 그가 살 

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살아가기 위 

해서, 주어져 있는 환경에 손을 댐으로써 “인공을 가해서”, “또 하나의 환경” 즉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6) 이 현상 자체는 인간학의 기 

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겔텐의 설명은 ‘정신(Geist)’이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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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르디니는 시종일관 ‘정신’에서부터 출발하여 그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7>

과르디니는 인간을 전적으로 자연에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 즉 동물에서 관 

찰되는 자연적인 과정과 발전에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인간은 “동 

물에 서 발견되 지 않는 무언가에 의 해 영 향을 받는다. 그것은 인간에 게 실질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눈이 먼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바로 ‘정신(Geist)’이다. ‘정신’은 ‘자연’이라 부르는 모든 것을 새로운 상 

황으로 가능하게 한다.” 정신은 자연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8) 충동에 있어 

서 이것은 우선 양적인 상승을 의미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질적인 변화는 한계를 벗어남, 심화 및 다른 충동들과의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결합의 가능성으로도 부를 수 있다. 충동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며，훨씬 더 

많은 요구와 대답의 가능성을 획득하고，동시에 동물에게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유기적 질서의 보호를 상실한다. 즉 조절되지 않으며 감각 기능도 위태로 

워 진 다.”9)

과르디니는 “충동”이란 개념을 이런 맥락에서， 그가 사용한 “생명충동 

(Lebensim puls)”과 같은 의미에서 무척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한다 . 

그에 따르면 충동의 다양한 측면(Spek trum )은 “물리적” 충동뿐 아니라 “위신과 

명예에 대한 충동，모든 형태의 권력에 대한 충동”，“교제와 공동생활”에의 충동， 

“자유와 교육” 혹은 “지식과 예술적 창조에 대한 욕구 등등”과 같은 “정신적” 충 

동을 포괄한다.때 충동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과 형태에서”u> 작용한다.

과르디니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충동들”을 “독특한 자유”⑵로 바꿈으로써 

동물에서 나타나는 질서 정연한 결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이 독특 

한 자유는 “심화”13)와 다양화, 즉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불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는

6) A.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onn : 1^£5), ss. 

27, 56, 357, 380.

정달용， 「인간과 문화」，천주교 대구대교구 가톨릭 교수회, 『대학과 문화 j ,제 22 

회 가톨릭 교수회 합동세미나, 대구: 2001, pp.lᅳ7.참조.

7) R. Haubenthaler, Lo. cit., s.96.

8) R. Guardini, Tugenden, Meditation iiber Gestalten sittlichen Lebens, (Wurzburg : 

Werkbund, 1963), s.83.

9) Loc. cit.

10) Ibid., s.86.

11) Ibid., s.85.

12) Ibid., s.83.

13) R. Guardini, D ie Existenz des Christen, (Paderbom ： Schoningh, 1977).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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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충동을 자발적인 질서로 유지하고 과도함 혹은 잘못된 작용으로 흐르 

는 경향을 극복해야 할”14> 과제가 생긴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극기는 “자기 스 

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삶을 올바로 이끄는 수련”을 의미한다. 인 

간은 충동을 의식 적으로 자기가 형성하는 범 위 안에서만 인간이 라는 존재에 합 

치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르디니는 “극기”는 “인간이 인간으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린다.퍼)

과르디니는 충동과 정신에 대해 생겨날 수 있는 오해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

에 의하면, 중동 그 자체는 흔히 생각하듯이 나쁜 것이 아니며, 정신은 중동에 

대해 적대적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르디니는 충동이 나쁘다고 일방적 

으로 강조한 그리스도교적 역사 및 신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와 대립되는 자

연주의적 혹은 생 명 주의적 방향들의 출발점 역 시 그릇된 견해 라고 보았다. 그는

극단적인 신심 행위에서 충동이 나쁘다고 본다거나 오직 살아남는 것만 중요시 

하여 중동을 자연주의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르디 니는 인간의 충동을 매우 긍정 적 으로 본다. 말하자면 그는 충동을 인간 

의 “에 너지 비축(Energievorrat)”i6)으로 보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충동은 인간 

을 “세계의 광활함 및 풍부함과의 자유로운 만남”미으로 이끈다. “충동을 약화 

시키는 것은 삶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극기의 

목표는 충동적인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하는 것, 즉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과르디니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정신은 충동과 전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충동을 가능한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충동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이다. “정신은 충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정신 

은 충동을 가치의 세계, 그 세계를 정립하는 것, 즉 개인의 본질과 연관시킨다. 

그것을 통해 충동을 자유의 영역으로 격상시킨다.”패 

이럴 때 극기는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를 넘어서 과제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발걸음”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극기는 “자기가 자기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매 

우 근본적인 것이다. 요컨대 과르디니에게 있어서 극기는 “올바른 것을 … … 인 

식하고, 선택하며, 잘못된 것을 버리는” 윤리적 과제로 이해된다.2이 

과르디니의 극기는 인간의 본성인 충동을 거스르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닌 인

14) Op. cit. s.84.

15) Loc. cit.

16) Ibid., s.85.

17) Ibid., s.84.

18) Ibid., s.85.

19) Ibid., s.84.

20) Ibid.,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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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부의 힘인 충동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때 정신은 충 

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자유로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작용한다.

2.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극기

과르디 니 는 교육을 자아형 성 및 자아생 성 과정 으로 보고 있다. 과르디 니의 극 

기 의미는 이러한 자아형성 및 자아생성 과정에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학적 측면에서 그의 극기의 의미를 자아형성 및 자아생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1) 자아형성 과정의 극기적 성격

과르디니에게 교육은 자기연마(Selbsterziehung) 란 의미에서 “자아형성 

(Se lbstb ildung)"2^ 이다. 과르디니는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자아형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22) 그에 의하면, “교육학적 고유성"23)을 이루고 있는 “교육충동 

(B ildungsim pu lse )”24)은 외부에서 온 어떤 요구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 내재하는 “되어감의 긴장 W erde_Spannung”25)에서 나온다 .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에서”26) “발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 

간은 애초에 미래를 향해 계획된 시작양식(A n fngs fo rm )을 갖는 존재로서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고유한 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27)

과르디니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속에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실존적 총체적 의미에서 자아가 ‘완성되어 가는 것’은 ‘모습 

(B ild )’ 실현을 전제한다.

과르디니의 이와 같은 생각은 1928년 로텐펠스 성에서 열린 교육학 회의 기 

간 동안에 발표했던，피교육자의 자기연마(Se lbsterziehung)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교육학적 행위에 대한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그의 주장을 통해 더욱 강화

21) R. Guardini, Briefe iiber Selbstbildung，(Mainz : Griinwald, 1930).

22) B. Gemer, Guardinis Bildungslehre, Beitrag zur Wirkungsforschung,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5), s. 12.

23) R. Guardini, Grundlehgung de Bildungslehre, Ve厂such einer Bestimmung des 

Pdidagogisch E i gent lichen. (Wurzburg ' Werk-bund, 1958). s.24.

24) Loc. cit.

25) Loc. cit.

26) Ibid., s.ll.

27)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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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28) 물론 이 ^자아가 생성 되어감(Selbstwerdung)'은 '자동성 

(Automatismus)'과는 무관하다 .

과르디니는 신의 모습(像，Bild)을 타고난 인간이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고정적 

이고 정태적인 틀에 박힌 모습이 아닌, 나름대로의 동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는 만남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만남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또 하나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과르디니는 서로 대립적인 교육학의 요소들을 변증법적으 

로 통합하고 관계 지으려고 한다.

과르디니에 의하면，어떤 ‘하나의’ 인간상을 지향하는 것은 ‘되어 감’의 목표를 

너무 이르게 내용적으로 확정지을 위험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과 구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변증법적으로 보충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현실적 시각을 절대화하려고 할 경우 삶은 ‘원자로 분해되고 말 

것(atomisiert)’이며，‘인격의 연속성’과 그 되어짐，가령 ‘세계 전체，사회 , 역사， 

작품 등과 전통의 연속성’과 같은 것은 간과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 

육학의 이런 양 요소(즉，‘像’을 너무 빨리 고정시키는 측면과, 현실적 시각을 절 

대화하려는 측면)는 오로지 서로 연결되고 상호간에 수정 보완이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만 " 제대로，그리고 바로 교육해 내는 힘(wirkliche erziehende 

Kraft)"을29) 갖게 되는 것이다. 위의 양자에 공통적인 것은 개체(Individuum)로 

의 집중이 며, 이 는 소위 자기중심적 측면이다. 그 때문에 개인을 넘 어서 는 현실 

(공동체)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3이 과르디니는 그러한 시각(Spektrum)을 무생 

물의 세계로부터 생명체를 넘어 인간에게까지 확대시킨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 

화, 역사, "너’，‘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종교적인 현실’로까지 확대시킨다. 이러 

한 현실은 나에 의해 인정되고 내 속에 자리잡게 되기를 요청한다. 즉, 그것은 

타인 지향적 측면인 ‘봉사’，‘헌신’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교육학'내지는 ‘봉사의 교육학'은 강한 극기의 성격을 띠게 된

28) R. Guardini, 「Die Glaubwtlrdigkeit des Erziehers」， W ie  Schildgenossen} , 9, 

1929, ss.240-246.

29) Op. cit., s.3.

30) 과르디니는 ‘나-너’의 관계에 대해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조한다. 진실한 공동체는 

내가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낯설(相 

異性)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있는 그대로”룰 수용하는 것 

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기초가 되며, 그 

것은 또한 윤리적 과제가 되기도 한다. R. Guardini, Vom Sinn der Gemeinschft, 

Zurich： Arche 1950,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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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 나치 게 중심 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한다 . 과르디 니는 

인간이 자기실현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면 참다운 인간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아닌 대상(Gegenstand, 사물，인간，역사， 

신)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검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 

므로 과르디니에게 있어 교육이란 대상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안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대상을 대상 스스로의 입장에서 그의 요구를 이 

해하고 그 요구에 근거하여 사물의 이치에 맞게 요구를 들어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대상 

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동을 수반하면 봉사의 관계로 발전하고 그것은 헌신으로 

이어진다. 이 봉사와 헌신은 강한 극기의 성격，즉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나 

치게 중심에 두지 않는 자기훈련을 요청받게 된다.

2) 자아생성 과정의 극기적 성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존적, 총체적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것 

(bilden)’은 우선적으로 방향점이자 목표점으로서 하나의 ‘상’을 전제로 하고 있 

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혹독한 작업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통찰만으로 이루 

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보고 있 

는 것으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에 더해 예술가 

는 좋은 도구를 준비한 다음 정력적으로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피 마찬 

가지로 ‘자아가 생성되어 감’ 역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과르디니가 “자아형성을 위한 서간”에서 사용한 이 은유는 그리스어 ‘askesis’ 

의 근원적인 의미를 연상케 하는데, 이 낱말은 일차적으로 수공업적인 의미에서 

“제작” 혹은 “가공”을 뜻하고，이 일차적인 의미로부터 맨 처음에는 신체적 훈 

련, 그 이후에는 특정한, 노력해서 얻은 태도의 ‘연습’이란 의미에서 인간의 “단 

련”과 같은 전의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32) 그리고 과르디니는 그가 “자아형성을 

위한 서간”을 “자아형성이라는 고귀한 예술을 위한 일종의 제작론”33>이라고 명

명하고, 결국 이 “작품”에 임할 때，우리는 종종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 가

혹하게 두들기고 … … 가끔은 깎아 내고 , 아픔을 감수하고 쳐 내야”한다는 걸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4) 그리고 그는 이 은유를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 

여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체 맥락에서 떨어져 이 부분만

31) R. Guardini, Briefe iiber Selbstbildung, (Mainz : Grunewald, 1930), s.14.

32) R. Haubenthaler, Lo. cit., s.168 .

33) Op. cit. s.16.

34) Ibid.,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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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면 과르디 니가 사용한 표현에 도덕 적 내지 금욕주의 적 엄 숙주의 의 

혐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르디니가 제시한 처방들을 보다 면밀하 

게 검토해보면 오히려 그 정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르디니는 인간이 얼 

마나 서로 다른지를, 그리고 그 때문에 똑같은 것이 모두에게 다 올바를 수는 

없고，가능하지도 않으며，요구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르디니는 여기에서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의 구 

체적인 제안들은 폭넓은 자유공간을 허용하고 있으며，모든 문제를 다룰 때 극 

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과르디니는 그가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 

의 과제를 말할 때에도 이런 과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 

를 부여하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유”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본다.35)

과르디니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작업은 한편으로 “훈련 

CObung)”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에서 완수된다.36) 여기서 “극복” (혹은 

“포기” 내지는 “거부”)은 자유와 심화37>라는 두 가지 목표 방향을 갖는다. 이것 

은 인간의 충동들이 “무질서”38)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모든 충동 

은 스스로를 절대화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그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니오’ 라 

는 거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개별적인 충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 - 자유를 위해, 또한 또 다른 충동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기 위해 — 삶의 모든 훈육 속에서 ‘아니오’의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39) 동시 

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충동의 충족에 대한 거부는 “보다 심오한 충족”으로 

이끈다. 충동이 제어 되지 않고 남김없이 충족될 수 있는 데서 이 충동은 “과도” 

해질 수 있고 “거칠어”질 수 있다. 충동은 “그것이 최초로 밀려들 때 보다 집중 

되고, 의식적이고, 내적으로 되도록 제어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강요될” 때 

에야 비로소 “가장 심오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4이

이런 맥락에서 과르디니가 상이한 삶의 국면들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자아형성의 과제는 청소년과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35) R. Guardini, 「Die Glaubwurdigkeit des Erziehers」, 《Die Schildgenossen) , 9, 

1929, s. 240.

36) Ibid., ss.242ᅭ243.

37) Ibid., s.244.

38) Ibid., s.243.

39) Ibid., s.244. 과르디니는 같은 글에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내 

가 노동에의 충동, 활동에의 충동에 내 마음이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면 내면성과 고요 

를 위한 공간은 남아 있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의식과 사고가 무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근원적인 내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은 남아 있지 못한다. 그래서 위태로워 진 것을 대 

신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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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것이다.41) 물론 각각의 국면은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 . 하지만 전체， 

즉 전체로서의 삶의 성취는 각각의 삶의 국면들이 특징적인 독특성 속에서 그 

국면에 요구되는 것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보다 나중의 삶의 시기의 성취는 보다 앞선 시기의 삶의 성취에 달려 있기 때 

문이다.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이행되는 길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위기를 

통해서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에 친숙한 것을 떠나보내고, 그 자신 만의 아주 

특수한 도전들을 갖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제가 놓여 있다.42)

자아생 성 을 위 한 과르디 니의 교육학적 충동은 추상적 이 고 보편 적 인 이 상형으 

로서의 ‘인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별적인 가능성과 특수 

한 가능성에 봉사하는 데, 그리고 인간의 각각의 삶의 국면과 구체적인 삶의 상

황들 속에 놓여 있다. 과르디 니가 객 관적 과제 와 절대 적 인 의 무화를 강조한 것

은 이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요구는 상황적인 것으로서，그리고 개인 

적 인 자유와 책 임 속에서만 완성 할 수 있는 것 이 다.

과르디니는 교육을 자아형성 및 자아생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이 

라고 하면서도 피교육자의 자기연마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정당성 

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할 만큼 자아형성과 자아생성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 

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극기는 인간이 자

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심에 두지 않고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창조주의

모상을 닮아 가는 과정에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형성은 자아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며，자아생성은 훈련과 극복이라는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해 진다. 이때 극기는 자아생성의 과정에서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을 

의 미 하게 된 다. 결국 과르디 니의 교육에 있어 극기 란 교육의 목적 을 달성 하는 

데 작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3. 명상과 극기

과르디니는 명상과 극기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개의 것으로 나란히 

쓰고 있다. 그 당시 1950년대 중반 , “관조 (Kontemplation)” 혹은 “명상

41) R. Guardini, 「Die Lebensalter, Ihre ethisohe und Padagogische Bedeutungj , R. 

Guardini, 『 Gl&ubiges Dasein/Die Anname seiner Selbsj ， (Mainz : Grtinewald, 

1993), ss.115-192. 과르디니는 - 삶의 국면들 사이에 놓여 있는 위기들을 포함해 - 다 

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모태 속에서의 삶，탄생，유년기，사춘기, 청년기，현실의 경 

험，계몽，한계의 내재화, 성숙, 종말에 대한 경험, 나이 듦과 지혜，노년기로의 진입, 

노쇠.

42) R. Haubenthaler, Lo. cit., 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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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이란 개념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유행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과르 

디니는 “명상적 (kontemplativ)”43)이란 말이 터무니없는 “신비주의” 쪽으로 이해 

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명상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법，기술 혹은 수련을 추 

천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로지 인간이 자기 안에서 “외면화되고 분산된 시대 

의 경향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내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과르 

디니에 의하면 명상은 인간의 “개인적 핵심”이 “구호와 선전”에 대해 “자기 견 

해의 확고한 입장”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4) 동시에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과르디니에 따르면 현대인은 “불완전하게” 되어버렸다.45) 지난 500년 동안 현 

대인은 자기 본질의 외면을 향한 “활동적”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계발했다. 과르 

디니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관조적인” 태도의 훈련이다. 

“활동적인 … … 태도는 … …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사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공격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 한쪽에만 

매달려 양쪽이 있음을 포기 한다. …… 이와 반대로 “관조적 태도”는 “자신의 

중심을 찾는다. 다시 말해 그 속에 자리를 잡으며，사물로부터 거리를 획득하고， 

거기에서 자유롭다.” “활동적”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관조적” 요소를 버리 

고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서서，자리를 잡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 왔다.4«

과르디니는 “인간의 불 완 전 성 ”47)에 대한 이런 총체적 진단을 다음과 같은 다 

섯 가지 증 후 (Symtomen)로 결론짓고 있다.

1) 오늘날의 인간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수다”와 “소음”이 증가한다. 

“말”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싸구려가 된다.” “진정과 심오함, 인간적 충만함” 

을 상실한다.48)

2) 인간은 쉬는 걸 잊어버렸다. 인간은 항상 활동만 할 뿐이다. “인간은 싸 

우고, 정복하고, 일하고，형성한다. 인간은 사물의 주인, 건축가, 지배자，세계 

의 입법자가 된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오로지 휴식을 통해서만 “원기와 

확신,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을 얻는다.49)

43) R. Guardini, 「Die Kultur als Werk und Gefahrdung」, rSorge um den 

Menschen Bd . l j  , (Mainz : griinewald, 1988), ss.31-34. 과르디니는 “관조”와 “명상”

의 구별을 따로 하지 않고 사용한다.

44) Loc. cit.

45) R. Guardini, 「Der unvollstandige Mensch und die Macht」, 『Sor^e um den 

Menschen Bd. 1』, s.47.

46) Ibid., s.51.

47) Ibid., s.47.

48) Ibid.,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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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인간에게 있어 홀로 되는 것,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은 

어렵다. 외부 세계에서의 인간과 사물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인 

간은 “해명”하고, 그것을 내적으로 처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 

부로의 운동은 대립 축으로써 내부로의 운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부로 되 

돌아 올 수 있는 능력，자기 자신만으로 홀로 되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든 

다. 이와 같은 “항상 외부에 (나가있음)”，이런 점증하는 “내부로부터 도피”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현대 인간이 너무나 쉽게 선전에 반응하고，조직 속에 

묻혀 있고, 국가와 당국을 통해 지배될 수 있다는 데” 있다.예)

4) 양적으로 보아 지식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증가하며, “지식” 

은 지적인 “소유와 지배”로 이해된다. 지식은 글자 그대로 인간을 덮칠 만큼 

무시무시할 정도로 증가하는 데 비해 “내적인 혜안과 체험에서 나오는 심오 

한 것，본질의 이해,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미의 경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내적 인 관조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하지 만 

이것은 고요와 휴식, 집중을 필요로 한다. 지식은 증가하지만 진리는 감소한 

다 . ” 51)

5) 가치를 경험하는 인간의 능력，“가치를 중요도에 따라 배열하는 능력，수 

단과 목적, 주된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 진정한 판단에 이르 

는” 능력 등이 사라지고 있다.52)

과르디니에 의하면，이러한 “오늘날 인간들의 불완전성”53)，“활동주의”의 일방 

적인 발전, 관조적인 측면의 미발달의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에 의 

해 붕괴될 것 이다”.예 인간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하며 역사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자유를 더 이상 갖지 못한다. 인간 

은 관조，즉 “스스로에게서 강화시키고，침묵하는 것，스스로 집중하고, 스스로 

강해지고, 거리를 획득하고，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보고，이익과 구호에 떠 밀려 

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서부터 결정하는 법을 다시 배울 때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원칙을 세워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세를 확보할 수 있다".55)

과르디니의 이러한 명상에 대한 시각은 문화적，사회적, 사회 윤리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으며, 당시 유행하는 주관적 명상 산업에 대한 이해와는 완전히 다

49) Ibid., ss.48-49.

50) Ibid., ss.49-50.

51) Ibid., s.50.

52) Ibid., s.51.

53) Ibid., s.47.

54) Ibid., s.58.

55) Ibid., s.5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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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56) 그에게 있어서 명상은 “종교적으로 특수한 태도”57)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종교적 혹은 세계관적인 생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오 

히려 그 이름에 합당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존재하는 모든 문화의 필수 

적인 구성요소이다.58)

과르디니는 “관조적 요소”를 어떻게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그는 “일 년에 한 번” “정신적 수행”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한 

주 내에서는 일요일을 “실질적인 휴식일”로 꾸미고，매일 “15분간의 침묵의 시 

간”을 비워둘 것을 권한다.59) “정신적 수행”과 매일 매일의 15분을 과르디니는 

의식적으로 개방해 두고，전통적인 형식들 혹은 생각들을 확정하지 않는다. 그 

는 “자기 수련”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정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 

게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내적으로 정돈될 때 그리고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그 중에 어 

떤 것이 발전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혼란스러울 때 듣고 숙고하는 기 

회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평온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지，어떻게 집중 

되고，개방되며 주의 깊게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감수성 속 

에서 본질적인 생각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의 글에서，시인의 작품에 

서，성서에서 ••••••60)

그리고 “15분”에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과 사무실과 연관 

된 생각들을 떨쳐버리면 된다고 제안한다.

자신을 이완시키고，자기 자신 안에서 고요해지면 된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는 전제조건들에 따라 뭔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은 그림 한 장일 

수도 있고，시 한 편이 될 수도 있다. 도덕경 또는 괴테의 <가장 큰 원칙，표준이 되는 

원칙>의 한 구절일 수도 있다. 물론 성서의 한 구절일 수도 있다.61)

과르디니의 시각에서 이러한 명상과 극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자는

56) A. Schilson(Hg), Konservativ m it Blick nach vom. Versuche zu Romano 

Guardini, (Wurzburg : Werk-bund, 1994), ss.150-157.

57) R. Guardini, Die Kultur als Werk und Gefahrdung, TSorge um den Menschen 

Bd l j ，s.32.

58) Ibid., s.34.

59) Ibid., ss.61-62.

60) Ibid., s.62.

61) Ibid.,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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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속해있고，서로 보완적이다. 양자는 또한 서로에게 각각 종속되거나 군 

림하지 않으며，나란히 놓여 있다. 좀 더 설 명 하자면 양자는 손에 손을 잡고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촉진시킨다. 극기에서는 극복，엄격함，포기에 대한 

숙고가 강조되고，명상에서는 정신 통일과 집중, 평온의 측면이 부각된다 . 명상 

은 극기의 한 형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상에는 극기란 개념 밑에 분류되기에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극기로 분류될 

어려운 고유의

III. 과르디니 ‘극기론’의 기본 방향

1. 세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책임성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과르디니가 강조하는 ‘극기(자기훈련)’는 인간의 손에 

들어 있는 기술적 힘의 축적에 의해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맥락에서 제기 

되고 있다.62) 따라서 극기는 ‘세계로 향해간다 ’ 는 의미와 ‘세계를 긍

정 한다’ 는 특성 을 갖게 된다.63) 여 기 에서 과르디 니가 생각하는 극기 는 우선 

책임에 대한 의식과 능력을 배양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극기는 절제 

한다는 의미이며 욕망의 대상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는 훈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습득되고 연습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극기는 명상적인 

짐묵수행，정신집중, 그리고 선을 주구하는 과정이다.

거리를 두는 것(D istanz)과 사랑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 

간에 조건을 이루고 있다. 모든 “사랑의 토대” 는 “손을 떼는 것(Hande 

w egnehm en)” , 다른 사람이 독자적인 개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해 주는 것,64>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물과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사랑은 낯 

선 존재자들에서” 가치의 형태를 “바라보는 것” 을 의미한다 .65) 이런 

가치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보할 수 있어야 하며，자유 

란 바로 이로부터만 가능하다.66)

세계를 긍정하면서 자유로워지면 세계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장악하게 되

62) R. Guardini, Theologische Briefe an einen Freund, Einsichten an der Grenze 

des Lebens, (Paderbom* Schoningh, 1985)，ss. 19-28, 32-34.

63) R. Haubenthaler, Lo. cit, s.235.

64) R. Guardini, Welt und Person, (Mainz : Grunewald, 1988)，s.134.

65) Ibid., s.126.

66)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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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는 태도” 를 취하게 된다. 세계를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실현되어야 할 가능성으로 보고 그 본질이 드러나게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되 는 것 이 다. 과르디 니는 인간이 자기 의 손안에 세 계가 놓여 있다 

는 사실만을 알고 무차별로 자연을 개발하고 황폐화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함을 염 려 한다. 때문에 과르디 니는 세 계를 아끼 고 책 임을 갖는 새 로운 

인간의 헌신에 희망을 두고 있다.

이 와 같이 과르디 니는 극기 를 기 본적 으로 긍정 적 인 맥 락에 서 바라본다. 물론 

극기는 정도를 넘어선，무절제한 혹은 혼돈스러운 충동 자극을 방어하는데 도움 

이 된다. 하지만 과르디니는 자유와 책임, 세계 계시와 가치의 계시를 의식적으 

로 실현하는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극기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 왜 

냐하면 인간은 “그가 갖고 있는 책임을 깨닫고, 그를 기다리는 과업을 수행하 

며,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만족시킬 때”에만 “실질적이고 완전하기”67) 때문이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극기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소극적 • 통제적 • 억압적인 것이라는 일반 

적인 인식과 달리 과르디니는 극기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이 자아완 

성으로 나아가고，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중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그 

리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과르디니의 견해는 교육실천에서 극 

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가치로 받아들이게 한다.

2. 자아실현

과르디니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속에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실존적 총체적 의미에서 자아가 ‘완성되어 가는 것’ 은 ‘모습 

(B ild )’ 실현을 전제한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 ‘물질적인 것’ 에 발을 딛고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 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그것은 육체적 심리적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하느님을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 

님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아 스스로가 평형을 이룩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모습’ 은 정신과 인식과 자유와 독자적인 힘에 의해 지탱되고 점차적으로 실 

현된다.

자아실현은 일상적인 충동을 종식시키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본질적으로 고 

유한 자아생성(Se lbstw erdung )이 이루어지고 자아를 발전 • 완성시키는 것

67) R. Guardini, Tugenden, Meditation uber Gestalten sittlichen Lebens, (Mainz : 

Griinewald, 3 1987), 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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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lbstentfa ltung)°1 필요하다. 최소한 의식적인 자아형성(Se lbstb ildung )과 자 

아생성(Se lbstw erdung)에 대한 끈기 있는 노력, 본질에 맞지 않고 더 이상의 발 

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실천에 대한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들 

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기울어지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정 

당하게 봉사해야 하는 과제에 헌신하면서 가능해진다. 인간의 자아실현은 항상

윤리적인 주체, 즉 선의 실현을 지향하는 주체의 계발이다. 그 때문에 인간의

자아실현은 윤리적 가치들을 도외시 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과르디니에 의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인 자립심을 갖추는 일, 

그리고 강한 주체성(Ich-Starke) 확립이 자아형성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 동 

시에 그의 윤리학이 명백하게 선의 실현, 인간의 행복 추구, 언제나 인간에게 

미리 앞서서(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여지를 두고) 제의해 주는 하느님에게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가 말하는 극기란 단순히 부정적인 것 

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실현이란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68) 이처럼 과르디니에 있어 극기는 그 모든 형식에 있어서 자아실현과 대립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기훈련

과르디니의 극기에 대한 이해는 훈련의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다.69) 극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외적인 능력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훈련들 

에서 궁극적으로 “삶을 올바로 지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습” ，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훈련” 7이，그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훈련” 피이다 .

과르디니가 로텐펠스 성에서 시행한 “정신적인 훈련들” "?2)은 노래하고 말하 

기，체조와 호흡 훈련과 같은 “실천적인 훈련들” 과 침묵, 고독，집착을 하지 

않는 일 (Absichtslosig keit), 양보와 참고 인내하기 (Durchtragen, Ausharren) 

둥과 같은 정신적인 태도들의 훈련들을 포함하고 있다. 과르디니에게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자기훈련( t lb u n g )은 집중의 훈련73>이다. 정신 집중은 “전단계” 를

68) R. Haubenthaler, Lo. cit.” s.237.

69) Op. cit., s.85.

70) Ibid., s.91.

71) Ibid., s.90.

72) R. Guardini, Wille und Wahrheit. Geistliche tJbungen，(Mainz : Griinewald 6 

1991), s.9.

73) R. Guardini, Das Gute, das Gewissen und die Sammlung, (Mainz : Griinewald 4 

1953).

74) Ibid.,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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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질서” 75)， “감각과 주의력을 다스리는 것” 76)， “고독과 침묵하 

기” 기\ “내면화 속으로의 조용한 주의 집중” 78) 내지는 “저 너머에 주의 집

중하는 것” , 즉 신이 곁에 있음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집중은 

궁극적으로 고요함 속에서, 의식의 현재성과 통일성, 집착을 하지 않음과 자아 

에게로 머무는 것(Selbstbesitz)을 의미하는., “행위와 의지적인 투쟁으로부터 

” 79) 해방된 현존재의 내적인 평정심 속에서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자기훈련은 “교육학적 기교” 를 훨씬 넘어선 개념이다. 이 

점은 헨너의 견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80) 그는 과르디니의 극기 사상을 

전적으로 훈련의 측면에서 접근해 개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 

원래의 의미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생활형태다. 훈련 

속에서 얻고자 노력하는 능력과 또 하나의 어쩌면 그 이상일 수 있는 목적，즉 

훈련할 때 취하는 내면적인 태도가 그것이다.” 81) 예를 들어 평정심을 얻고, 

내적 평화와 자유로움을 체험하고 습득하는 훈련은 인간됨의 본질적인 완성으 

로 드러난다.

4. 자유를 향한 길(궁극적 목적)

단순히 외적인 강제성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이미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야말로 학습되고 훈련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자유는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 

라 또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과르디니는 자유가 다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자유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미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원죄 

라고 말하는 역사적 사회적 부담에 의해 심화된 개인의 충동과 소망，관심의 무 

질서를 통해 위협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는 힘의 축적을 동반한 학문 

적 • 기술적 진보의 자기 역동성을 통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위협 받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과르디니가 극기(Askese)룰 강조하는 것은 개인 

윤리 및 사회 윤리(윤리적 당위, ethischen Gesollten)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사회 윤리적 측면은 책임 있는 미래의 형성을

75) Ibid., s.76.

76) Ibid., s/77.

77) Ibid., s.79.

78) Ibid., s.81.

79) Ibid., ss.83-86.

80) G. Henner, Die P'adagogik im Denken Romano Guardinis, (Paderbom： 

Schoningh 1990), s.234.

81) R. Haubenthaler, Lo. cit.,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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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니의 극기(자기훈련)는 전체적으로 보 

아 자유를 쏘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자유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을 임의로 마지막까지 소진해 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의미 있게 형성해 내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극기는 비인격적인 힘，내면으로부터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자유라는 공간들을 

덮치고 있는 “사물의 힘들” 에 대한 자유이다 . 긍정적인 측면에서 극기의 문제 

는 선의 실현을 위한 자유, “주변 세계의 창조적 형성을 위한 자유” ，즉 눈감 

고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치러 나가는 자유를 의미

한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평정함，사물들이 각각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는 공간을 주기 위한 거리를 둠과 주어져 있는 사리 

(事理，Sache)에 따라서 즉 “이용하거나 지배하려는 집착 없이 혼신을 다 함” 

과 관련된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인간 그 자체를 경이롭게 보거나 숲 속에 숨 

어 피는 꽃 앞에서 찬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극기란 말의 특정한 역사적 개인적 

표현들을 볼 때 일면 “극기적 태도” 가 합목적적으로 정향되어 있고， “ 

인간성” 과 “정서적 감정” 82) 그리고 창조성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받기 

도 한다. 그러나 과르디니의 극기에 대한 이해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 

다.83)

IV. 결론

과르디니의 극기에 대한 주장은 교육학에 시사점을 준다. 즉 그의 극기 개념 

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 있는 주체로서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교육을 인간됨의 “과정”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르디니의 

주장 중 특히 명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학의 영역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활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 밖의 교육, 특히 성인 교육에서도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주장에는 교육을 지식의 습득이나 능력의 배양에 국한시키 

는 기존의 규정을 깨뜨리는 수많은 단초들과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회 

나 사찰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성의 형성(PersGnlichkeitsbildung)을 

가능하게 하고，과르디니가 주장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기회

82) " "표 안의 것은 원저자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

83) Ibid., s.243.(이글은 학교 교육 개혁을 위한 연구회가 개최한 제3차(2004년 1월) 모 

임에서 “교육철학과 마음공부-과르디니(R. Guardini)의 극기론(克己論)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간략히 소개한 내용에서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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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과르디니가 조직한 로텐펠스 성에서의 웍샵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의 노력 및 

훈련의 가능성과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교회에서 성인들은 의혹 없이 같이 살 

고 서로 믿는 법을 배웠고, ‘구체화’와 ‘자아형성’의 길에서 서로 간에 동반자로 

서 역할을 하고 서로를 강화시켰다 .

개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개성을 발휘하면서 타인과 ‘다르 

게’ 사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라면, 그는 유별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 

이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 

의 양도할 수 없는 책임을 고도로 유지하고,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효과적인 극기의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물질문명에서 이 문명을 다스릴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훈련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 삶의 양식의 필요성을 인식 

해야 한다. 여기서 ‘대안적’이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에서 ‘극기적’이라는 것이 

다. 과르디니는 ‘극기’를 일반 사람들이 의미하는 ‘포기’ 측면의 소극적 의미로만 

규정 하지 않았다. 그는 ‘삶’을 뭔가 학습되 어야만 하는 것, 사람들 상호간에 배 

우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규정한다. 즉 그 

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통찰과 반성 그리고 그 문명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새로운 힘과 지성의 측면에서 극기의 의미를 규정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욕망을 좇아간 

삶의 끝에는 대부분 그 정반대인 ‘불행’이라는 것이 버티고 있다. 결국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 

요함을 전제해야 한다. 본 고에서 살펴본 과르디니의 극기 개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위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우리가 자아실현을 통해 자유 

롭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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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ticism in the Thoughts of 

Romano Guardini

K im , Y o u n g - Ja  

(C a th o lic  U n iv e rs ity )

《Abstract》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of asceticism  as som ething negative, 

coercive and oppressive, a practice hard to pursue in  life, Rom ano Guardini 

understands it as som ething positive. Guardin i postulates that asceticism  for 

a hum an person has to do w ith  distancing oneself from  one 's im pulses w ith  

a v iew  to becom ing free in  the pursuit of self-completion. T hus it is a 

positive educational value w hich  ought to be embraced and practiced in  any 

educational efforts.

Guardini defines education as a process of self-formation and 

self-becoming. A n y  educational venture has to be rooted in  prom oting 

self-discipline in  the person being educated. No effort can be considered as 

educational, unless it focuses on self-formation and self-becoming. H ow  does 

asceticism  function in  this process? Asceticism  for a hum an person operates 

as he/she overcomes self-centeredness and enters relationship w ith  other 

people and other objects, thus becom ing the im age of the Creator in  the 

process. Self-form ation goes hand in  hand w ith  self-becoming. 

Self-becom ing is made possible through a deliberate process of

self-discipline, meditation, and asceticism. Here asceticism  involves

overcom ing and polish ing oneself in  the process of self-becoming.

Asceticism  as Guard in i conceives it helps w ith  establishing desirable

behaviors in  an educational process and thus contributes to our finding ways 

to freedom and happiness through self-becoming.

Key words : inpulse, asceticism, self-discipline, meditation, self-formation, 

self-becoming.




